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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보도시점 : 2023. 5. 30.(화) 15:00 이후(5. 31.(수) 조간) / 배포 : 2023. 5. 30.(화)

안심전세 App 2.0 버전 출시
- 시제 제공 범위를 전국 대부분 주택으로 확대

- 안심임대인 인증, 집주인 정보 온라인조회 및 체납정보 확인 기능 추가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와 주택도시보증공사(사장직무대행 이병훈)는 ｢안심

전세 App 2.0｣을 5.31일 출시하였다고 밝혔다.

 ㅇ 국토부는 지난 2월 ｢안심전세 App 1.0｣을 출시하였으며, 전세사기 피해 

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하여 당초 일정인 7월보다 두 달 앞당겨 

5.31일 정오부터 ｢안심\전세 App 2.0｣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.

□ 국토부는 이번 안심전세 앱 2.0을 개발하면서 그간의 앱 1.0 이용자들과 

청년들이 제안한 사항을 폭 넓게 반영하였으며, 특히 앱 시세제공 범위가 

좁다는 지적, 집주인 활용성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 등을 중점 반영하였다.

□ 앱 2.0에서는 당초 수도권 연립･다세대 등에 한정되었던 시세제공 범위를 

전국 시군구까지 확대하고, 오피스텔, 대형 아파트까지 넓혔다. 수도권 

168만호에 그쳤던 시세 표본수를 전국 1,252만호로 대폭 확대하였다.

□ 또한, 앱 2.0에서는 악성임대인 여부, 보증사고 이력, 보증가입 금지여부에 

이어 국세･지방세 체납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. 임차인이 카카오톡으로 집

주인에게 신청하면 임차인 폰으로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다.

□ 집주인도 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. 일정 요건을 충족한 

집주인에게는 ‘안심임대인 인증서’를 발급해주고, 이를 임차인이 본인 

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부가기능을 추가하였다.

 ㅇ 빌라 준공 1개월 전 시세도 일부 제공하고 공인중개사의 현재 정보뿐만 

아니라 과거 이력도 함께 공개한다. GIS 지도 도입, 디자인･인터페이스 

등 이용자 편의도 대폭 개선한다.

□ 원희룡 장관은 “그간 청년들과 ｢안심전세 App｣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

나누었고,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2.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였다”고 

하며, “앞으로 전세계약을 할 때 ｢안심전세 App｣은 필수이니, 지금 바로 

다운 받으시길 바란다”고 하였다.



- 2 -

담당 부서 주택정책관 책임자 과  장 정진훈 (044-201-3337)

주택기금과 담당자 사무관 최준녕 (044-201-3338)

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책임자 과  장 최아름 (044-201-3636)

청년정책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김무극 (044-201-3638)

담당 부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책임자 처  장 이창하 (051-955-5720)

개인보증처 담당자 팀  장 문관주 (051-998-6721)

담당 부서 한국부동산원 책임자 처  장 김대환 (053-663-8190)

부동산분석처 담당자 부  장 정희웅 (053-663-8631)

http://www.korea.kr


- 3 -

참고1  안심전세 App 1.0 vs 2.0 비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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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2  집주인 인증서 예시

➊안심임대인 인증서 ➋보증가입가능 임대인 확인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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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3  안심전세 App 1.0 vs 2.0 디자인 비교

안심전세App 1.0 안심전세App 2.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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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심전세App 1.0 안심전세App 2.0


